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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예술공학 융합적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F등급 영화와 비F등급 영화를 각각 10편씩 선정해서, Open CV 얼굴 인식, 구글 클라우드 비전 API, Word2Vec을 사용해서 여성 캐릭터의 감정과 사물 레이블을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F등급 영화에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의 네 가지 감정의 평균값이 비F등급 집단보다 높았다. 비F등급 집단과는 달리, 여성에 대한 성 고정 관념으로부터 벗어난 레이블이 생성되었다. F등급 집단(n=108)이 비F등급 집단(n=66)에 비해 능동적 행태(Gesture)와 관련된 레이블의 빈도수가 우세했던 반면, 후자에서는 전자에 비해 신체 관련 레이블의 다양성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F등급 영화가 비F등급 영화에 비해 여성 서사의 확장 및 성 고정 관념의 재정립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초록
          
        

        
          From the convergence point of view of art and technology, the purpose of this study examines the expression of female characters featuring in F-rated film group (hereafter FRFG) and non F-rated film group (hereafter NFRFG) in Korea. We use Google Cloud Vision API and Word2Vec for quantitatively analyzing the emotions of female characters and the labels of objects. The mean values ​​of four emotions of female characters in FRF are higher to those of NFRF. Unlike NFRFG, the labels deviated from gender stereotypes about female are generated in the FRF. The ‘gesture’ label in FRFG (n=108) is more prevalent than the NFRF (n=66), whereas the latter show a diversity of human body-related labels compared to former. This study proves that FRFG can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female narratives and reestablishment of gender stereotypes compared to NFR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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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2017년 전 세계적으로 미투 운동(Me Too Movement, 이하 #MeToo)이 확산되면서, 여성 인권 및 성 평등에 대한 담론 및 운동이 가시화되었다. 미투 운동은 사회 운동가 타라나 버크(T. Burke, 2006)가 최초로 사용한 용어로써[1], 미국 사회에 만연한 성적 학대와 성폭행에 대한 여론과 인식의 증대에 상당한 영향력으로 작용했다. 2017년에 할리우드 영화 제작 프로듀서 및 감독 하비 와인스틴(H. Weinstein)의 성 추문 폭로를 위해 SNS에 해시태그가 사용된 이후, #미투(#MeToo)는 부당한 성희롱과 성폭력의 경험을 지칭하는 용어로 확산되었다[2]. 또한 이 운동은 단순히 젠더 폭력에 대한 반대 운동이 아니라 반여성 정서(anti-feminism)[3][4] 혹은 여성혐오(misogyny)에 대한 저항 운동으로 이해되고 있다[5].

      국내의 경우, 2016-2018년에 걸쳐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 서 모 검사의 성추행 폭로, 대학을 중심으로 제기된 성폭력 사건 그리고 N번방 사건 등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여성 연대 및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다[6]. 이후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성폭력, 성희롱, 성차별에 대한 공론화, 인식 변화, 법제화(e.g.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7]. 국내 영화 분야의 경우, 미투 운동은 영화 제작 현장의 남성 중심적 위계질서의 부당성 및 성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켰다[8]. 2017년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성 인지적 관점에서 통계를 발표했으며, 소수자 영화 정책과 관련된 성 평등 보고서를 발간했다[9]. 또한 성 평등 정책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영화 산업 내부의 목소리를 수용, 성 평등 소위원회의 구성 등 다양한 정책 및 실천이 이어지고 있다[8].

      미투 운동의 확산에 따라 여성의 전형성으로부터 탈피한 주체적·능동적 여성상이 미디어에 표현되면서, 성 고정 관념이나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변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예술 공학의 융합적 관점에서 한국 영화의 여성 캐릭터에 대한 표현 방식에 대한 문헌연구와 정량적 분석을 통해, 한국 영화 산업에서 여성 서사의 발전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여성 캐릭터에 대한 표현 방식의 정량적 측정을 위해, 연구팀은 홀리 타퀴니(H. Tarquini)가 제안한 ‘F등급(F-rated)’기준을 차용했으며, 연구 대상으로는 2018년~2020년 동안 네이버 시리즈온(naver serieson)에서 상영된 국내 F등급 영화 집단(n=10)과 비F등급 영화 집단(n=10)이 선정되었다. 각 영화 집단에서 선정된 10편의 영화 속에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의 이미지는 Open CV 얼굴 인식(Face Recognition)을 통해 추출되며, 구글 클라우드 비전 API(Google Cloud VIsion API)로 이미지에 나타난 여성 캐릭터에 내재된 감정 분석 후 두 영화 집단의 수치가 비교되었다. 마지막으로 구글 클라우드 비전 API 및 Word2Vec 기반의 이미지에 대한 레이블 분석을 통해, 상술한 두 집단의 여성 캐릭터 감정 및 사물에 대해 생성된 레이블을 유형화하고, 두 영화 집단 간 레이블의 상이성이 비교되었으며, 가설 검증을 통해 이에 대한 시사점이 도출된다. 머신러닝 기반의 정량적 연구방법론이 사용된 본 연구는 영화 산업뿐만 아니라 학술적 차원에서는 영상 콘텐츠에 표현된 여성 서사 또는 F등급 영화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전망된다.

    

    

  
    
      Ⅱ. 이론적 배경
      
        2-1 벡델 테스트(Bechdel test)
        벡델 테스트(Bechdel test)는 여성 캐릭터의 대화를 기반으로 영화에서 드러나는 성 차별적 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성 평등 및 성 고정 관념에 대한 테스트이자 지표이다[10]. 1985년 미국의 앨리슨 벡델(A. Bechdel)은 <경계해야 할 레즈비언(Dykes to watch out for)>의 만화 에피소드 중 “규칙(The Rules, 1985)”에서, 성 평등 및 성 고정 관념에 대한 최소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11]: (1) 이름을 가진 2명 이상의 여성 캐릭터가 등장해야 한다; (2) 그 2명의 여성 캐릭터가 서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3) 그 대화의 주제는 남자와 관련되지 않은 내용이어야 한다.

        영화계의 성 편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벡델 테스트는 영화 산업 뿐만 아니라 정부의 성 평등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스웨덴을 예로 들면, 벡델 테스트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양성 평등에 대한 개념 및 목표 설정, 영화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양성 평등 추구, 공적 영역의 여성 연대 강화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12]. 동일한 맥락에서, 스웨덴영화협회Swedish Film Institute, 이하 ‘SFI’), 영국영화협회(British Film Institute), 영국감독조합, 스크린 오스트레일리아(Screen Australia) 등은 여성 영화인과 여성 서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한 성 인지 통계 및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영화 산업의 과도한 남성 편향적 영화 서사의 불균형과 성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감독, 작가, 프로듀서, 연기자 등의 여성 인력 육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했다[8]. 특히 SFI는 2013년부터 주제, 배우 역할, 스텝 비중 등 영화 관련된 분야의 성 평등 달성 목표를 수립했으며, 페미니스트 등급 시스템(Feminism rating for films, 이하 등급제)을 도입[13], 스웨덴 문화부와의 협력을 통해 매년 성 평등 영화보고서를 출간하고 있다.

        상술한 등급제는 영화 속에 내재한 성별 고정 관념이나 여성 혐오, 여성적 노출 및 연출 장면,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욕설 등을 젠더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성 평등 획득의 상징적 의미로써 A 등급 인증 마크를 부여했으며, 현재 스웨덴에서는 연령 등급과 함께 성 평등 등급도 영화에 표기·배포되고 있다[14]. 이후 영화제에서 드러난 성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됨에 따라, 2018년 칸 영화제(Cannes)를 비롯[15], 56개의 영화제가 성 불평등 개선을 위한 서약서에 서명했으며, 영화인 성별에 대한 통계를 산출하고, 선정 위원을 공개하고 있다[16].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영진위가 수행한 <한국영화 성 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2020)>에 의하면[11], 2009~2018년 동안 흥행한 50위 영화 중 벡델 테스트를 통과한 비율은 50% 미만이었다. 비록 2014년과 2016년은 각각 66.7%, 63.6%로 일시적인 비율 상승이 있었지만, 이후 유의미한 발전으로 확장되지 못했다. 상기 10년간의 흥행 영화 중 여성 감독의 비율과 영화 목록을 검토한 결과, 흥행 50위 영화 468편 중 벡델 테스트를 통과한 비율은 6.2%(n=29)에 불과했다[11]. 2020년부터 양성 평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영화감독조합(DGK)의 협력 하에 매년 ‘벡델데이’가 개최되고 있다. 이 행사는 ‘양성 평등과 문화’의 만남을 도모함으로써, 양성 평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증진시키고, 한국 영화의 양성 평등을 성찰함으로써, 문화 다양성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17]. 또한 ‘벡델데이’에서는 ‘벡델 테스트’를 대중에게 소개하고, 양성 평등을 지향한 영화(벡델초이스10)와 영화인(벡델리안)을 선정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방식이 채택된 ‘벡델데이 2020’의 경우, 영화 산업 의 ‘양성 평등의 중요성’을 화두로 제시했으며, '벌새'의 김보라 감독 등이 ‘벡델리안’을 시상했다[18]. 한국영화감독조합은 2019년부터 2020년 상반기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양성 평등과 영화의 다양성을 지향한 <메기(2018)>, <벌새(2018)>, <아워 바디(2018)>, <82년생 김지영(2019)>, <미성년(2019)>, <야구소녀(2019)>, <우리집(2019)>, <윤희에게(2019)>, <찬실이는 복도 많지(2019)>, <프랑스 여자(2020)> 등을 ‘벡델 초이스 10’으로 선정했다[19]. 상술한 '벡델 초이스 10'의 선정 기준에는 기존의 벡델 테스트 기준에 몇 가지의 항목이 추가되었다: 첫째 감독·제작자·시나리오 작가·촬영감독 중 1명 이상이 여성 영화인일 것; 둘째 여성 단독 주인공 영화이거나, 여성 단독 주연이 아닐 경우 여성 캐릭터의 역할과 비중이 남성 주인공과 동등할 것; 셋째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시선을 담지 않을 것. 이는 영화뿐 아니라 영화 산업 고용에 있어서의 성 평등도 중요하다는 취지를 살린 것이다[17].

        비록 벡델 테스트가 영화에 대한 성 편견이나 왜곡된 성 고정 관념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대중의 인식을 증진시킴으로써 영화 산업의 성 고정 관념을 표면화하는데 기여했지만, 테스트의 정확성 및 정교함 관점에서 주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20][21]: 첫 번째, 벡델 테스트는 사람의 주관적 판단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다수의 인력이 요구되고, 다양한 오류가 발생한다. 두 번째로, 한 명의 여성 캐릭터가 영화를 주도했더라도(e.g. 산드라 블록(S. A. Bullock)이 주연한 <그래비티(Gravity, 2013)>), 여성 캐릭터 2명이 출연해야 한다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경우에는 테스트를 통과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22][23][24]. 세 번째, 벡델 테스트는 1980년대 만화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시대나 사회문화적 상황과 오늘날 영화가 제작되는 환경 간에는 큰 편차가 존재하고, 실제로 성 고정 관념적 요소가 있더라도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 [22][25]. 마지막으로, 벡델 테스트는 영화 시나리오, 즉 텍스트를 기반으로 실행되기 때문에[26], 영화의 예술적 특성을 간과했으며, 설령 3가지의 기준을 통과한 경우라도 성 고정 관념과 관련된 내용이나 연출이 영화에 반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2 F등급 테스트
         여성과 할리우드(Women and Hollywood)의 <2014 통계>에 의하면[27][28], 2014년에 할리우드에서 상영된 상위 250개 영화 중 여성 감독이 제작한 영화는 7%에 불과했다. 이에 다수의 여성 영화 제작가는 영화에서의 여성의 역할 뿐만 아니라 서사의 주체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고, 그 결과 2014년 배스 영화제(Bath Film Festival)에서 홀리 타퀴니 감독이 최초로 F등급(F-rated) 테스트를 소개했다[29]. F등급(F-rated)에서 ‘F’는 여성(Female)을 의미하는데, 이 등급은 여성 감독과 작가, 그리고 여성 서사를 다룬 영화의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과 부족한 예산 등의 영화계에서의 성별 격차뿐만 아니라 관객에게 스크린과 카메라 안팎에서 여성의 영화 기여도를 알리고 이들로 하여금 여성 영화인이 활동한 영화로 유도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다[30].

        한편 벡델 테스트에 내재한 문제점의 보완 또한 F등급 테스트 제안의 주요 목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여성 배우의 비중 및 독립성, 여성 제작진의 참여(여성 감독, 여성 작가 및 각본, 여성 캐릭터 주연) 등이 주요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상술한 기준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F등급이 부여되며[31][32][33],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트리플 F등급(Triple F-rating)’의 자격이 획득된다[34]. F등급이 제안된 이후, F등급에 대한 공식 웹 사이트[35]가 개설되었는데, 이 웹 사이트에서는 F등급에 대한 정보 및 여성 주연, 감독, 작가, 트리플 F등급이 부여된 영화 등에 대한 주제어 검색이 가능하다.

        F등급이 운영된 이후 영화계에서 다양한 변화가 목격되었다. 예를 들어, 2014년 배스 영화제에 출품된 42개 작품 중 40%(n=17)가 F등급 영화로 선정되었으며, 2016년에는 F등급 영화가 50% 이상을 점유했다[35]. 또한 2015년부터는 다수의 영화제와 영화관이 연령 분류와 함께 F등급을 병기했다. 특히 영국영화협회(British Film Institute, 이하 BFI)의 주도 하에, 영국의 모든 독립영화관과 영화제는 F등급을 도입했으며, 제네시스 시네마(Genesis Cinema)는 2017년부터 매주 한편 이상의 F등급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36]. 여성 서사 중심의 힌디어 독립 영화(Tongues on Fire, 2019)의 글로벌 전시 매개를 해 준 영국아시아영화제(the UK Asian Film Festival)는 2018년부터는 F등급 주제를 채택했으며, 그 결과 영화제의 전략으로 콩코나 센 샤르마(K. S. Sharma)가 제작한 <군지에서의 죽음(A death in the Gunj, 2016)>등의 F등급 영화가 출품되었다[37][38]. 미국의 경우, 2017년에 글로벌 영화 평가 사이트 IMDB(Internet Movie Database)는 22,000개 이상의 영화와 주제어 검색에 F등급을 추가함으로써[32][39], 여성 서사 중심의 영화 제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의 경우, 케이블 채널 씨네프(cineF, 2010)는 개국 초기에 ‘그녀의 영화채널’이라는 슬로건과 ‘국내 유일의 여성영화 전문채널’을 표방했다. 2018년부터 이 채널은 ‘씨네프 무비페스티벌’을 통해 <소공녀(2017)>나 <리틀 포레스트(2018)>등 F등급 영화의 편성 비율을 증가시키고 있다. 2019년부터 씨네프는 하루 한 편 이상의 F등급 영화, 그리고 매달 ‘이달의 배우’를 선정해서 해당 여성 배우의 출연작을 방영하고 있다. 또한 2019년에 개봉한 국내 상업 영화 중 10.2%(5편)만이 여성 감독 연출작에 해당했는데, 2020년에 씨네프는 영화 3편 중 1편을 F등급 영화로 편성했다[40].

      

    

    

  
    
      Ⅲ. 연구 설계
      
        3-1 연구 문제 및 연구 가설
        본 연구는 네이버 시리즈온이 2018년~2020년 동안 상영한 영화 가운데 F등급 영화와 비F등급 영화를 각각 10편씩 선정해서 집단으로 묶고, 두 집단의 영화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영화에 등장한 여성 캐릭터에 대한 표현방식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기했다:

        RQ 1: F등급 영화 집단에 속한 영화는 비F등급 영화 집단의 영화보다 여성 캐릭터의 비중이 높은가?RQ 2: F등급 영화 집단과 비F등급 영화 집단 간 여성 캐릭터의 감정적 표현에 상이성이 내재하는가?RQ 3: 비F등급 영화 집단과는 달리, F등급 영화 집단의 레이블에는 기존의 성 고정 관념을 탈피한 특성이 내재하는가?RQ 4: 여성 서사를 연출하는 남성 감독은 여성 감독과 유사하게 여성 캐릭터를 표현하는가?RQ 5: F등급 영화 집단은 비F등급 영화 집단에 비해 여성 캐릭터 주변의 사물에서 성 고정 관념을 탈피한 특성을 갖는가?RQ 6: F등급 영화 집단에서 여성 캐릭터는 능동적인 주체로 표현되는가?

        상술한 연구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연구팀은 연구 문제를 중심으로 여섯 가지의 가설을 수립했다<표 1>.

        
          Table 1. 
				
          

          
            Hypothesis settings
          
          

        

        
          
            
              	No.
              	Hypothesis
            

          
          
            	H1
            	The number of female characters in the films of the F-rated film group is greater than the number of female characters in the films of the non-F-rated film group.
          

          
            	H2
            	In the F-rated film group, the active emotional expression of female characters will be more active than in the non-F-rated film group.
          

          
            	H3
            	Unlike the non-F-rated film group, the F-rated film group will extract labels that deviate from gender stereotypes about women.
          

          
            	H4
            	If the director who directs a female narrative film is a male, the focus will be on the expression of passive emotions rather than the active emotions of female characters.
          

          
            	H5
            	The non-F-rated film group will present a variety of labels related to female body parts compared to the F-rated film group.
          

          
            	H6
            	In the F-rated film group, the behavior of female characters will be more actively expressed than the non-F-rated film group.
          

        

        

      

      
        3-2 연구대상 및 범위
        본 연구에서의 연구 대상은 F등급 기준을 충족시킨 F등급 영화(n=10)<표 2>와 비F등급(n=10) 영화<표 3> 두 집단으로 구분된다. 백델 테스트를 평가 기준으로 사용한 선행 연구[22]와는 달리, 연구팀이 F등급 기준을 사용한 이유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람의 주관적 판단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한 오류 발생, 2명의 여성 캐릭터 출연에 대한 기준, 시대적 상이성 및 영화 제작환경의 변하, 시나리오 기반의 평가 한계 등 벡델 테스트에 내재된 본질적 한계 때문이다.

        
          Table 2. 
				
          

          
            F-rated films
          
          

        

        
          
            
              	No.
              	Title of film
              	Female director
              	Female writer
              	Female character
            

          
          
            	1
            	Lucky Chan-Sil
            	0
            	0
            	0
          

          
            	2
            	Samjin Company English Class
            	x
            	0
            	0
          

          
            	3
            	Honest Candidate
            	0
            	0
            	0
          

          
            	4
            	House of Hummingbird (2018)
            	0
            	0
            	0
          

          
            	5
            	Moonlight Winter
            	x
            	0
            	0
          

          
            	6
            	Miss & Mrs. Cops (2019)
            	x
            	x
            	0
          

          
            	7
            	Kim Jiyoung, Born 1982
            	0
            	0
            	0
          

          
            	8
            	Little Forest (2018)
            	0
            	0
            	0
          

          
            	9
            	Michrohabitat (2018)
            	0
            	0
            	0
          

          
            	10
            	Miss Baek (2018)
            	0
            	0
            	0
          

        

        

        
          Table 3. 
				
          

          
            Non F-rated films 
          
          

        

        
          
            
              	No.
              	Title of film
              	Female director
              	Female writer
              	Female character
            

          
          
            	1
            	The man standing next (2020)
            	x
            	x
            	x
          

          
            	2
            	Hitman: Agent Jun (2020)
            	x
            	x
            	x
          

          
            	3
            	Secret Zoo (2020)
            	x
            	x
            	x
          

          
            	4
            	Extreme Job (2019)
            	x
            	x
            	x
          

          
            	5
            	Parasite (2019)
            	x
            	x
            	x
          

          
            	6
            	Inside me (2019)
            	x
            	x
            	x
          

          
            	7
            	Svaha: The Sixth Finger (2019)
            	x
            	x
            	x
          

          
            	8
            	Along with the Gods: The Last 49 Days (2018)
            	x
            	x
            	x
          

          
            	9
            	Keys to the Heart (2018)
            	x
            	x
            	x
          

          
            	10
            	The Spy Gone North (2018)
            	x
            	x
            	x
          

        

        

        본 연구의 F등급 영화 집단에는 남성 감독이 연출한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윤희에게> 그리고 남성 작가가 각본을 쓴 <걸캅스>가 포함되었다.

        그 이유는 여성 서사를 집필하거나 연출하는 남성 작가나 감독이 여성 작가나 감독과 유사한 방식으로 여성 캐릭터를 표현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이다<RQ 4>. 상술한 여성 서사와 여성 캐릭터 표현에 대한 작가나 감독의 성별 상이성에 따른 비교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본 연구과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을 강화시킨다.

      

      
        3-3 연구방법론
        본 연구는 머신 비전 기술을 기반으로 한 얼굴 인식 및 사물 인식 등의 이미지 분석 도구를 활용, 감정의 다양성 및 주변 사물 등 여성 캐릭터에 대한 표현 방식에 대한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 대사 분석을 기반으로 영화 속 캐릭터의 특성과 정보 제공 정도를 정량화 한 선행 연구[41][42]와는 상이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오히려 본 연구는 얼굴 감지 기술과 사물 감지 기술 등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해서, 등장인물의 성, 감정, 나이, 크기, 위치, 여성 캐릭터 주변에 등장한 사물의 유형과 위치를 분석한 선행 연구와 유사하다[22].

        
          1) Open CV 얼굴 인식 기반의 얼굴 이미지 추출
          두 영화 집단 간 여성 캐릭터에 대한 표현 방식 및 감정의 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해, 구글 클라우드 비전 API로 영화 속 여성 캐릭터의 감정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Open CV 얼굴 인식을 사용해서 동영상 프레임으로부터 두 집단의 여성 캐릭터 이미지를 추출했다<그림 1>. 여성 캐릭터의 이미지 추출 과정을 살펴보면, 연구팀은 오프닝 크레딧과 프롤로그 이후부터 엔딩 크레딧 전까지의 영상을 범위(초당 3 프레임)로 설정했으며, 각 영화에서 1,000-1,200개(평균 1,043개)의 이미지를 획득했다.

          
            
            

            Fig. 1. 
				
            

            
              Examples of image that meet face detection criteria
            
            

            

          

          또한 연구팀은 감정 인식을 위한 얼굴 검출에 대한 정확성 확보를 위해, 얼굴이 정면을 향하고 화면이 얼굴 전면부로 구성되거나 아이 레벨 앵글 샷(eye level angle shot) 등 최소한 중심 구도를 갖춘 이미지를 선별했다.

          F등급의 영화의 경우, 각각의 영화에서 추출된 이미지 수는 평균 1,206개였으나, 이미지 가운데 여성 캐릭터가 주요 등장인물로 나온 이미지는 평균 1,043개였다<표 4>. 특히 본 연구에서 요구되는 얼굴 인식이 용이한 얼굴 각도에 대한 기준을 충족시킨 여성 캐릭터의 이미지는 50개였다. 반면 비F등급 영화의 경우, 각각의 영화에서 추출된 이미지 수는 약 평균 1,343개였었으나<표 4>, 상술한 여성 캐릭터가 주요 등장인물로 나온 이미지는 45개에 불과했고, 최종적으로 얼굴 인식이 용이한 얼굴 각도에 대한 기준을 충족시킨 20개의 이미지가 선정되었다.

          
            Table 4. 
				
            

            
              Number of images selected from each film in both film groups
            
            

          

          
            
              
                	Group
                	Title of film
                	No. of 
extracted 
image
                	No. of 
female 
character 
images
                	No. of 
female 
character 
images 
that meet 
criteria
              

            
            
              	F-rated film
              	Lucky Chan-Sil
              	1,183
              	1,091
              	50
            

            
              	Samjin Company English Class
              	1,300
              	1,068
              	50
            

            
              	Honest Candidate
              	1,423
              	987
              	50
            

            
              	House of Hummingbird
              	1,508
              	1,417
              	50
            

            
              	Moonlight Winter
              	1,116
              	1,071
              	50
            

            
              	Miss & Mrs. Cops (2019)
              	1,297
              	1,013
              	50
            

            
              	Kim Jiyoung, Born 1982
              	1,497
              	1,257
              	50
            

            
              	Little Forest (2018)
              	919
              	858
              	50
            

            
              	Michrohabitat (2018)
              	1,169
              	1,093
              	50
            

            
              	Miss Baek (2018)
              	685
              	556
              	50
            

            
              	Mean value
              	
              	1,206
              	1,043
              	50
            

            
              	non F-rated film
              	The man standing next
              	1,247
              	1,247
              	20
            

            
              	Hitman: Agent Jun
              	1,239
              	1,239
              	20
            

            
              	Secret Zoo
              	1,484
              	1,484
              	20
            

            
              	Extreme Job
              	1,192
              	1,192
              	20
            

            
              	Parasite
              	1,216
              	1,216
              	20
            

            
              	Inside me
              	1,418
              	1,418
              	20
            

            
              	Svaha: The Sixth Finger
              	1,509
              	1,509
              	20
            

            
              	Along with the Gods: The Last 49 Days
              	1,390
              	1,390
              	20
            

            
              	Keys to the Heart
              	1,367
              	1,367
              	20
            

            
              	The Spy Gone North
              	1,370
              	1,370
              	20
            

            
              	Mean value
              	
              	1,343
              	1,343
              	20
            

          

          

          그 다음 단계에서, 연구팀은 머신러닝 기반의 이미지 분석 도구인 구글 클라우드 비전 API를 활용[43][44], Open CV를 통해 획득된 얼굴 이미지를 분석했다. 구글 클라우드 비전 API에서 해당 이미지를 업로드 하면, 객체와 얼굴을 각각 인식한 후 인물의 감정 및 얼굴 면적, 등장인물의 수 등에 대한 데이터가 생성된다. 연구팀은 API을 호출 및 활성화 시킨 후, 파이썬(python) 라이브러리를 설치한 후 파이썬(Python) 모듈을 실행해서 얼굴 인식 결과 값을 생성시켰다. 이 과정에서 얼굴의 이목구비의 위치, 형태, 움직임 등이 인식되었으며, 폴 에크만(P. Ekman,1999)이 제시한 기본 감정[45] 가운데 행복(Joy), 슬픔(Sorrow), 분노(Anger), 놀라움(Surprise) 등 네 가지의 감정이 인식되었다<표 5>. 또한 선행 연구의 분류 방식을 차용해서[22], 기쁨과 분노는 능동적 감정, 슬픔과 놀람은 수동적 감정으로 구분되었고, 여성 캐릭터가 표현한 감정의 두 영화 집단 간 결과 값이 비교되었다.

          
            Table 5. 
				
            

            
              Representative images of the four emotions in both film groups
            
            

          

          
          

        

        
          2) Word2Vec 기반의 레이블 유형화 및 시각화
          구글 클라우드 비전 API는 REST API와 RPC API를 통해 선행 학습된 머신러닝 모델로 이미지에 레이블을 할당하고[46], 사전 정의된 수백만 개의 카테고리로 신속하게 분류한다. 연구팀은 그 다음 단계로 여성 캐릭터의 주변 사물에 대해 구글 클라우드 비전 API가 생성한 레이블을 추출하고, 레이블 빈도수가 산출한 후 Word2Vec으로 전환시켰다. 토마스 미콜로프(T. Mikolov), 카이 첸(K. Chen), 그렉 코래도(G. Corrado), 제프리 딘(J. Dean)[47]에 의해 제안된 자연어처리기술에 해당하는 Word2Vec의 알고리즘은 신경망 모델을 기반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48]. 이 모델은 데이터 세트의 각 고유 레이블에 해당 벡터가 할당되는 다차원 벡터 공간을 생성하며, 레이블 벡터는 이미지에서 자주 함께 나타나는 레이블이 하나에 가깝게 위치하도록 벡터 공간에 배치되면서 의미론적 유사성이 제시된다. 본 연구에서는 Word2Vec에 의해 생성된 레이블을 분류 및 유형화되었으며, 그 결과를 시각화해서, 두 영화 집단으로부터 생성된 레이블간의 상이성과 시사점이 도출된다<그림 2>.

          
            
            

            Fig. 2. 
				
            

            
              Image analysis process in this study
            
            

            

          

        

      

    

    

  
    
      Ⅳ. 분석 결과
      
        4-1 여성캐릭터의 감정 분석 결과
        F등급 영화 집단의 감정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표 6>, 여성 캐릭터의 능동적 감정의 평균값(149.8)이 수동적 감정의 평균값(146.9)에 비해 높게 제시되었다. 능동적 감정의 경우, 기쁨의 평균값(96.4)이 분노의 값(53.4)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수동적 감정의 경우에는 슬픔(87.8)의 평균값이 분노의 값(59.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미스백>을 제외하면, 모든 F등급 영화에서 여성 캐릭터의 기쁨에 대한 수치가 슬픔에 비해 높은 점수를 획득했고, <찬실이는 복도 많지>를 제외한 모든 영화에서 여성 캐릭터의 놀람의 수치가 분노보다 높게 나타났다. <걸캅스>는 4개의 감정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각 감정 영역의 평균값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반면 <미쓰백>은 슬픔 영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얻은 반면, 분노 영역에서는 F등급 영화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획득했다.

        
          Table 6. 
				
          

          
            Result of emotion analysis of F-rated film group
          
          

        

        
          
            
              	Title of film
              	Active emotion
              	Passive emotion
            

            
              	Pleasure
              	Anger
              	Subtotal
              	Sadness
              	Surprise
              	Subtotal
            

          
          
            	Lucky Chan-Sil
            	109
            	61
            	170
            	81
            	58
            	139
          

          
            	Samjin Company English Class
            	108
            	53
            	161
            	98
            	67
            	165
          

          
            	Honest Candidate
            	117
            	63
            	180
            	101
            	69
            	170
          

          
            	House of Hummingbird
            	77
            	56
            	133
            	65
            	63
            	129
          

          
            	Moonlight Winter
            	92
            	52
            	144
            	67
            	52
            	119
          

          
            	Miss & Mrs. Cops
            	101
            	52
            	153
            	78
            	71
            	149
          

          
            	Kim Jiyoung, Born 1982
            	100
            	53
            	153
            	99
            	59
            	158
          

          
            	Little Forest
            	114
            	55
            	169
            	87
            	58
            	145
          

          
            	Michrohabitat
            	98
            	50
            	148
            	97
            	53
            	150
          

          
            	Miss Baek
            	48
            	39
            	87
            	105
            	41
            	146
          

          
            	Mean value
            	96.4
            	53.4
            	149.8
            	87.8
            	59.1
            	146.9
          

        

        

        비F등급 영화 집단의 감정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표 7>, 여성 캐릭터의 수동적 감정의 평균값(59.8)이 능동적 감정의 평균값(54.3)에 비해 높게 제시되었다. 능동적 감정의 경우, 기쁨의 평균값(30.9.)이 분노(23.4)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수동적 감정에서는 슬픔(34.1)의 평균값이 분노(25.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히트맨>, <남산의 부장들>, <공작>을 제외한 모든 비F등급 영화에서 슬픔에 대한 수치가 우위를 점유했으며, 모든 비F등급 영화는 놀람이 분노의 수치와 동일하거나 높은 수치를 획득했다. 감정의 영역별로 살펴보면, <남산의 부장들>의 여성 캐릭터는 4개의 감정의 평균값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획득했으나, 각각의 감정 측면에서는 슬픔을 제외한 감정 영역에서만 가장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슬픔의 경우에는 <내안의 그놈>이 평균값보다 높은, 그리고 가장 높은 수치를 획득했다.

        
          Table 7. 
				
          

          
            Result of emotion analysis of non F-rated film group
          
          

        

        
          
            
              	Title of film
              	Active emotion
              	Passive emotion
            

            
              	Pleasure
              	Anger
              	Subtotal
              	Sadness
              	Surprise
              	Subtotal
            

          
          
            	The man standing next
            	38
            	23
            	61
            	25
            	23
            	48
          

          
            	Hitman: Agent Jun
            	40
            	25
            	65
            	30
            	31
            	61
          

          
            	Secret Zoo
            	26
            	19
            	45
            	36
            	27
            	63
          

          
            	Extreme Job
            	28
            	28
            	56
            	29
            	28
            	57
          

          
            	Parasite
            	35
            	21
            	56
            	40
            	22
            	62
          

          
            	Inside me
            	23
            	20
            	43
            	48
            	25
            	73
          

          
            	Svaha: The Sixth Finger
            	21
            	20
            	41
            	37
            	22
            	59
          

          
            	Along with the Gods: The Last 49 Days
            	23
            	22
            	45
            	24
            	22
            	46
          

          
            	Keys to the Heart
            	23
            	20
            	43
            	31
            	23
            	53
          

          
            	The Spy Gone North
            	38
            	23
            	61
            	25
            	23
            	48
          

          
            	Mean value
            	30.9
            	23.4
            	54.3
            	34.1
            	25.9
            	59.8
          

        

        

        두 영화 집단 분석 결과를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F등급의 영화 집단의 여성 캐릭터가 비F등급의 영화 집단의 여성 캐릭터에 비해 모든 감정에서 높은 수치를 획득했다. 또한 F등급의 영화 집단에서는 슬픔보다는 기쁨이, 분노보다는 놀람이 우위를 보였던 반면, 비F등급의 영화 집단의 경우에는 기쁨보다는 슬픔이, 분노보다는 놀람의 평균값이 높았다. 두 영화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놀람과 분노에 대한 감정 표현은 기쁨과 슬픔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제시되었다.

      

      
        4-2 구글 클라우드 비전 API 및 Word2Vec 기반의 이미지에 대한 레이블 분석
        두 영화 집단의 여성 캐릭터 감정 및 사물에 대한 표현 방식의 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팀은 구글 클라우드 비전 API와 Word2Vec을 사용해서 이미지에 대한 레이블을 분석했다. 이 분석 과정에서 사용된 이미지는 여성 캐릭터의 얼굴과 주변의 사물이 함께 등장한다는 요건을 충족시켰으며, F등급 영화 집단은 50개, 비F등급 영화 집단은 20개의 이미지가 선정되었다<표 8> <표 9>. 감정 인식의 경우에는 얼굴 검출에 대한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 적용된 반면, 레이블 분석에서는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또한 감정 분석과 마찬가지로 이미지에 대한 레이블 분석에서도 구글 클라우드 비전 API가 공통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전자의 경우에는 얼굴 인식 객체를 호출된 반면, 후자에서는 라벨 생성 객체가 호출되었다. 이에 전자의 경우에는 감정 수치만 사용된 것이고, 후자에서는 이미지의 레이블 목록으로 생성되었다는 차이점이 있다. 한편 두 영화 집단의 레이블에서 ‘Event,’ ‘Flash photography,’ ‘Font’, ‘Screen shot’ 등의 단어가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는데, 이들 레이블은 여성 캐릭터와는 무관하므로 상위 20 레이블의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Table 8. 
				
          

          
            The images of the face and surrounding objects of a female character in the F-rated film group
          
          

        

        
        

        
          Table 9. 
				
          

          
            The images of the face and surrounding objects of a female character in non F-rated film group
          
          

        

        
        

        <그림 3>은 Word2Vec에 의해 생성된 레이블의 시각화 결과이다.

        
          
          

          Fig 3. 
				
          

          
            Label visualization generated by Word2Vec
          
          

          

        

        <표 10>은 두 영화 집단의 상위 20개 레이블을 Emotion, Home, furniture and household goods, Human body, Fashion & accessary, Nature, People, Product, Appearace, Behavior, Others 등 10가지의 키워드로 유형화 한 것으로써, 두 집단의 공통적인으로 레이블은 굵은체로 지정되었다. 두 집단의 평균 레이블 수를 비교한 결과, F등급 영화 집단(n=170)과 비F등급 영화 집단(n=68)간 상대적으로 큰 편차가 발생했다. 각 영화 집단에서 가장 많은 레이블 빈도수를 확보한 영화는 <소공녀(n=186)>와 <공작(n=89)>이며, 빈도수 측면에서 두 영화 간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Table 10. 
				
          

          
            Comparison of top 20 label types for both film groups
          
          

        

        
          
            
              	Labels Related to Fashion
              	F-Rated Film Group
              	Non F-Rated Film Group
            

          
          
            	Emotion
            	Happy, Comfort, Smile
            	
              Happy
            
          

          
            	Home, furniture and household goods
            	Tableware, Electronic device, Room, Table, Interior design, Bookcase, Drinkware, Window, Flooring, Cabinetry, Shelf, Cupboard, Stemware, Desk
            	Tableware, Electronic device, Room, Table, Curtain
          

          
            	Human body
            	Mouth, Black-hair, Cheek, Jaw, Iris, Eye, Lip, Cheek,
            	Mouth, Black hair, Cheek, Jaw, Iris, Eye, Lip, Chin, Neck, Forehead, Nose, Human leg, Thigh, Ear, Skin
          

          
            	Fashion & accessary
            	Fashion design, Coat, T-shirt, Street fashion, Formal wear, Sleeve, Military uniform, Fashion design, Jewelry, Cap
            	Fashion design, Coat, T-shirt, Street fashion, Formal wear, Sleeve, Blazer, Outerwear, Stole, Collar, Stole, Hat, Tie Glasses, Eyewear, Vision care
          

          
            	Nature
            	Tree, Plant, Grass, Wood
            	
              Tree, Plant, Grass
            
          

          
            	People
            	White-collar worker, People in nature, Military person, Child,
            	
              White-collar worker, People in nature
            
          

          
            	Product
            	Microphone, Electric device, Automotive design, Vehicle door,
            	Microphone, Electric device, Audio equipment
          

          
            	Appearance
            	
              Black-hair, Eyelash, Long-hair 
            
            	Black-hair, Eyelash, Long-hair, Wrinkle, Eyebrow, Bang, Lipstick, Layered- hair, Hair style
          

          
            	Behavior
            	Conversation, Gesture, Sitting
            	
              Conversation, Gesture
            
          

          
            	Others
            	Darkness, Midnight, Gesture, Sharing, Travel, Leisure, Conversation, Sitting, Display device, Electric blue, Magenta, Entertainment, Microphone, Cooking, Visual Arts, Plan, Adaptation, Job, Animation, Organism
            	Darkness, Midnight, Gesture, Sharing, Travel, Leisure, Conversation, Sitting, Display device, Electric blue, Magenta, Entertainment, Microphone, Portrait photography, Portrait, Facial expression, Space, Night, Cool, Recreation
          

        

        

        여성 캐릭터의 감정과 관련된 레이블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F등급 영화의 경우에는 능동적 감정(Happy, Comfort, Smile)의 레이블이 비F등급 영화 집단에 비해 좀 더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F등급 영화 집단의 전체 레이블 가운데 가장 높은 빈도수를 획득한 ‘Happy’ 레이블 빈도수(n=164)는 비F등급 영화 집단의 레이블 빈도수(n=81)보다 상대적으로 우세했다. 하지만 선행적으로 실행한 감정 인식 결과와는 달리, 코미디 장르에 해당하는 <컬캅스>, <정직한 후보>, <찬실이는 복도 많지>보다는 드라마 장르의 <리틀 포레스트 (n=29)>와 <삼진그룹 영어토익반(n=26)>에서 ‘Happy’에 대한 빈도수(n=29)가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감정 인식에서는 호출된 결과 중 감정 관련 수치만이 사용된 것인 반면, 레이블 분석에서는 각 이미지에서 생성된 레이블 결과를 목록 형태로 배열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상이하게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비F등급 영화 집단에서는 코미디 장르에 해당하는 <극한 직업>, <내안의 그놈>, <해치지 않아>, <히트맨>에서 ‘Happy’ 레이블이 확인되었다.

        F등급 영화의 사물에 대한 레이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Home furniture and household goods’ 레이블의 경우에 F등급 영화 집단의 레이블이 비F등급 영화 집단에 비해 다양했다. <컬캅스>,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정직한 후보>를 제외한 모든 영화에서 ‘Table’과 ‘Sitting’ 등의 레이블이 함께 도출되었는데, 여성 캐릭터가 테이블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연출되었던 <미쓰백>, <벌새>, <윤희에게>에서는 ‘Sitting’과 함께 ‘Conversation’이 함께 제시되었다.

        각각의 영화별로 생성된 레이블을 살펴보면, <82년생 김지영>의 경우, 육아(Child)나 살림과 관련된 레이블(Table, Tableware, Cooking)이 영화 서사의 특성을 나타냈다. 자연친화적 특성이 강한 <리틀 포레스트>의 경우, 자연과 관련된 레이블(Plant, Tree, Wood, Grass, People in nature, Organism, Travel)의 빈도가 높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상기 영화에서는 다양한 음식을 만드는 장면이 빈번하게 연출되었지만, ‘Cooking(n=5)’의 빈도수는 낮았으며, 심지어 ‘Food(n=2)’는 상위 20위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여성 캐릭터보다는 요리 과정이나 완성된 음식에 카메라의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미쓰백>, <소공녀>, <찬실이는 복도 많지>, <윤희에게>에서는 저녁이나 밤 등 어두운 배경(Darkness, Midnight)의 연출이 자주 등장했으며, <삼진그룹 영어토익반>과 <윤희에게>는 ‘Eyewear’가 생성되었다.

        F등급 영화 집단에서 제시된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정체성과 관련된 레이블의 생성이다<표 10>. <걸캅스>의 경우에는 경찰이나 경찰차와 관련된 레이블(Military person, Automotive design, Vehicle door, Military uniform, security), <82년생 김지영>과 <정직한 후보>에서는 사무직(White-collar worker)의 레이블이 제시되었다. 특히 <정직한 후보>의 경우에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한 여성 캐릭터의 서사로 인해, ‘Spokesperson,’ ‘Microphone,’ ‘Television presenter’ 등의 관련 레이블도 생성되었다.

        또한 의상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레이블(Formal wear, T-shirt, Street fashion, Jacket) 등이 포함되었으며, 여성 캐릭터의 외모(Black-hair, Eyelash, Eyebrow)와 관련된 레이블 가운데 ‘Eyelash(n=73)’의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표 11>.

        
          Table 11. 
				
          

          
            Clothing-related labels from F-rated film group
          
          

        

        
          
            
              	Labels related to fashion
              	Title of film
            

          
          
            	Military uniform
            	Miss & Mrs. Cops
          

          
            	Formal wear
            	Honest Candidate, Samjin Company English Class, Moonlight Winter
          

          
            	T-shirt
            	Miss Baek, House of Hummingbird, Moonlight Winter
          

          
            	Street fashion
            	Miss & Mrs. Cops, Little Forest, Miss Baek, House of Hummingbird, Samjin Company English Class, Michrohabitat, Moonlight Winter, Honest Candidate, Lucky Chan-Sil
          

          
            	Jacket
            	Michrohabitat
          

          
            	Cap
            	Miss & Mrs. Cops
          

          
            	Fashion design
            	Kim Jiyoung, Born 1982, Little Forest, Samjin Company English Class, Michrohabitat, Moonlight Winter, Lucky Chan-Sil
          

          
            	Eyewear, vision care, glasses
            	Samjin Company English Class, Moonlight Winter
          

        

        

        비F등급 영화 집단의 감정 관련된 레이블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F등급 영화 집단(Happy, Comfort, Smile)에 비해 비F등급 영화 집단에서는 능동적 감정(Happy)의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제약적으로 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F등급 영화 집단의 빈도수(n=164)의 절반 수준(n=81)에 머물렀다. 비F등급 영화 집단에서 ‘Happy’에 대한 레이블이 생성된 영화에는 코미디 장르의 <내안의 그놈(n=10)>, <히트맨(n=11)>, <극한직업(n=10)> 등이 포함되었다.

        여성 캐릭터 주변의 사물 분석과 관련된 레이블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표 10>, <히트맨>과 <내 안의 그놈>을 제외한 모든 영화에서 저녁이나 밤(Night, Darkness, Midnight) 등 시간적 배경과 관련된 레이블(Darkness, Midnight)의 빈도수가 높았으며, F등급의 <정직한 후보>처럼 <해치지 않아>에서도 사회적 지위나 활동과 관련된 레이블(Spokesperson, Public speaking)이 생성되었다.

        비F등급 영화 집단의 경우에도 F등급 영화 집단과 마찬가지로 의상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레이블(Formal wear, Suit, Coat, T-shirt, Street fashion)이 제시되었으나<표 12>, F등급 영화 분석 결과에서는 도출되지 않았던 ‘Tie’나 ‘Hat’ 등의 레이블이 확인되었다. <공작>, <남산의 부장들>, <극한 직업>, <해치지 않아>에서는 군복이나 경찰 제복, 정장 등과 관련된 레이블(Formal wear)이 우위를 점유했으며, <공작>, <그것만이 내 세상>, <기생충>, <남산의 부장들>, <내 안의 그놈>, <히트맨>의 경우에는 다수의 안경 레이블(Eyewear, Vision care, Glasses)이 생성되었다.

        
          Table 12. 
				
          

          
            Clothing-related label generated from non F-rated film group
          
          

        

        
          
            
              	Labels related to fashion
              	Title of film
            

          
          
            	Formal wear
            	The Spy Gone North , Extreme Job, The man standing next, Inside me, Secret Zoo
          

          
            	Suit
            	The Spy Gone North
          

          
            	Coat
            	The Spy Gone North
          

          
            	T-shirt
            	The Spy Gone North, Parasite
          

          
            	Street fashion
            	Keys to the Heart , Extreme Job, The man standing next, Inside me, Svaha: The Sixth Finger
          

          
            	Fashion design
            	The man standing next
          

          
            	Tie
            	The Spy Gone North
          

          
            	Hat
            	The Spy Gone North, Extreme Job
          

          
            	Eyewear, vision care, glasses
            	The Spy Gone North, Keys to the Heart, Parasite, The man standing next, Inside me, Hitman: Agent Jun
          

        

        

        F등급 영화 집단과 마찬가지로, 여성 캐릭터의 외모(Black-hair, Eyelash, Eyebrow) 관련 레이블 가운데 빈도수가 가장 높게 제시된 레이블은 속눈썹(Eyelash, n=99)이었다. 신체 레이블의 경우에는 F등급 영화 집단의 레이블에 비해 비F등급 영화 집단에서 다양한 신체 부위가 레이블이 제시되었다.

      

    

    

  
    
      V. 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는 아래의 여섯 가지의 가설을 수립했으며, 각각의 가설에 대한 검증 내용은 다음과 같다:

      H1. Open CV 얼굴 인식을 통해 여성 캐릭터의 얼굴 이미지를 중점적으로 추출한 결과, F등급 영화 집단의 각각의 영화에서 추출된 이미지 가운데 여성 캐릭터가 주요 등장인물로 등장한 이미지는 평균 1,043장이었다. 반면 비F등급 영화의 경우, 여성 캐릭터가 주요 등장인물로 등장한 이미지는 45장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F등급 영화 집단에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의 수가 비F등급 영화 집단의 여성 캐릭터의 수보다 높은 수치를 획득함으로써[HI]는 채택되었다.

      H2. 본 연구에서는 4가지의 감정을 분석한 후 최종적으로 두 영화 집단에서 표현된 여성 캐릭터의 능동적 감정과 수동적 감정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표13>, F등급 영화 집단의 여성 캐릭터가 비F등급 영화 집단에 비해 기쁨, 슬픔, 분노, 놀람 등 감정에서 높은 수치를 획득함으로써, [H2]는 채택되었다. 또한 상술한 결과는 레이블 분석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두 영화 집단의 ‘Happy’에 대한 빈도수를 비교해 본 결과<표 14>, F등급 영화 집단의 ‘Happy’ 레이블 빈도수가 비F등급 영화 집단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제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Table 13. 
				
        

        
          Comparison of mean values of emotions in both film groups
        
        

      

      
        
          
            	Title of film
            	Pleasure
            	Sadness
            	Anger
            	Surprise
          

        
        
          	Mean value of the F-rated film group
          	96.4
          	53.5
          	87.8
          	59.1
        

        
          	Mean value of the non F-rated film group
          	30.9
          	23.4
          	44.1
          	25.9
        

      

      

      
        Table 14. 
				
        

        
          Comparison of the frequency of Happy label of both film groups
        
        

      

      
        
          
            	Title of film
            	Happy
label
            	Title of film
            	Happy
label
          

        
        
          	Lucky Chan-Sil
          	6
          	The man standing next
          	5
        

        
          	Samjin Company English Class
          	26
          	Hitman: Agent Jun
          	11
        

        
          	Honest Candidate
          	18
          	Secret Zoo
          	6
        

        
          	House of Hummingbird
          	16
          	Extreme Job
          	10
        

        
          	Moonlight Winter
          	17
          	Parasite
          	10
        

        
          	Miss & Mrs. Cops
          	26
          	Inside me
          	12
        

        
          	Kim Jiyoung, Born 1982
          	19
          	Svaha: The Sixth Finger
          	9
        

        
          	Little Forest
          	29
          	Along with the Gods: The Last 49 Days
          	8
        

        
          	Michrohabitat
          	19
          	Keys to the Heart
          	7
        

        
          	Michrohabitat
          	10
          	The Spy Gone North
          	3
        

        
          	Total
          	164
          	Total
          	81
        

      

      

      H3. F등급 영화 집단의 <걸캅스>, <정직한 후보>,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에서 여성 캐릭터의 경찰 신분을 상징하는 레이블(Military uniform, Military people, Security)이나 대변인(Spokesperson), 그리고 자동차나 운송 수단, 전자 기기(Automotive design, vehicle door, electronic device)등 성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난 레이블 등이 확인되었다. 비F등급 영화 집단의 경우, 대변인(Spokesperson)은 제시되었지만, 경찰이나 군인이 등장했던 <공작>, <극한직업>,<남산의 부장들>, <히트맨>에서는 관련 레이블이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특정 역할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면, 여성에 대한 외모 편향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영화에서는 여성 캐릭터가 안경을 착용하지 않지만, F등급 영화 집단에서는 안경 관련 레이블(n=57)의 빈도수가 높게 제시되었는데, 더욱이 이 수치는 비F등급 영화 집단(n=18)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안경의 착용 여부로 지적 이미지를 구분한 선행 연구[22]를 인용해보면, 상술한 결과는 F등급 영화 집단이 비F등급 영화 집단보다 여성 캐릭터의 지적 이미지를 강조해서 표현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이외에도 전자 기기와 관련된 레이블의 경우에는 F등급 영화 집단(Electronic device, 5: Microphone, 9)과 비F등급 영화 집단(Electronic device, 3; Microphone, 2)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되었지만, 두 가지의 레이블 모두 F등급 영화 집단에서 높은 수치를 획득됨으로써, 결과적으로 [H3]은 채택되었다. 비F등급 영화 집단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주지할만한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남산의 부장들>에 국한해서 성 고정 관념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F등급 영화 집단이나 타 비F등급 영화의 레이블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특정 신체 부위 레이블(Thigh, Human leg), 그리고 상위 20개의 레이블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Lipstick (n=4)’이 상기 영화에서 확인되었다.

      H4. <걸캅스>는 기쁨(109), 분노(61), 슬픔(81), 놀람(58) 등 모든 감정 영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각 감정 영역의 평균값보다 상대적으로 수치가 높았다. 하지만 남성 감독에 의해 연출된 <삼진그룹 영어토익반>과 <윤희에게>의 경우, 전자는 모든 감정 영역에서 평균값에 비해 낮은 점수를 획득한 반면 후자는 평균값에 비해 높은 점수를 얻음으로써, 결과적으로 [H4]는 기각되었다. 상술한 세 편의 영화는 남성 감독들의 각별한 노력으로 인해 F등급 영화로 인정받았다[49][50]. 예를 들어 <걸캅스>의 경우, 여성 경찰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모아 성범죄를 해결하는 서사를 통해 사회적 성 평등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주었으며, 여성 캐릭터가 주도하는 액션 코미디의 제작 환경 및 영화 다양성 증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받았다[51].

      H5. 비F등급 영화 집단의 여성 캐릭터 및 사물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F등급 영화 집단의 레이블에 비해 신체와 관련된 레이블(Jaw, Neck, Eyebrow, Mouth, Chin, Forehead, Nose, Eyelash, Cheek, Lip, Eye, Ear, Thigh, Human leg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H5]는 채택되었다<표 15>. 특히 <남산의 부장들>의 경우에는 F등급 영화나 다른 비F등급 영화에서 도 추출되지 않는 레이블(Thigh, Human leg)이 도출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F등급 영화 집단의 경우에 여성 캐릭터가 신체 부위가 좀 더 과감하게 노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여성 캐릭터가 캐릭터로서의 본질적인 의미를 획득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한다[52].

      
        Table 15. 
				
        

        
          Comparison of human body-related labels from both film groups
        
        

      

      
        
          
            	human body level of F-rated film group
            	Mouth, Black-hair, Cheek, Jaw, Iris, Eye, Lip, Cheek
          

        
        
          	Mouth, Black-hair, Cheek, Jaw, Iris, Eye, Lip, Cheek
          	Mouth, Black hair, Cheek, Jaw, Iris, Eye, Lip, Chin, Neck, Forehead, Nose, Human leg, Thigh, Ear
        

      

      

      H6. 여성 캐릭터 이미지에 대한 레이블 분석 결과, 행태와 관련된 레이블에는 ‘Sitting,’ ‘Gesture,’ ‘Conversation’이 포함되었다. 이들 레이블 빈도수를 비교해보면, Sitting (F등급: 64, 비F등급: 8), Gesture(F등급: 108, 비F등급: 66),Conversation(F등급: 34, 비F등급: 33) 등 세 가지의 레이블에서 F등급 영화 집단의 빈도수가 비F등급보다 우세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H6]은 채택되었다<표 16>.

      
        Table 16. 
				
        

        
          Comparison of behavioral labels for both film groups
        
        

      

      
        
          
            	Title of film
            	Sitting
            	Conversation
            	Gesture
          

        
        
          	Lucky Chan-Sil
          	9
          	-
          	7
        

        
          	Samjin Company English Class
          	-
          	6
          	15
        

        
          	Honest Candidate
          	-
          	-
          	17
        

        
          	House of Hummingbird
          	7
          	5
          	11
        

        
          	Moonlight Winter
          	12
          	10
          	7
        

        
          	Miss & Mrs. Cops
          	-
          	-
          	19
        

        
          	Kim Jiyoung, Born 1982
          	9
          	-
          	5
        

        
          	Little Forest
          	7
          	-
          	8
        

        
          	Michrohabitat
          	9
          	0
          	7
        

        
          	Miss Baek
          	11
          	8
          	12
        

        
          	Total
          	64
          	29
          	108
        

        
          	Title of film
          	Sitting
          	Conversion
          	Gesture
        

        
          	The man standing next
          	-
          	-
          	6
        

        
          	Hitman: Agent Jun
          	-
          	-
          	9
        

        
          	Secret Zoo
          	5
          	10
          	8
        

        
          	Extreme Job
          	-
          	3
          	9
        

        
          	Parasite
          	-
          	4
          	5
        

        
          	Inside me
          	-
          	3
          	5
        

        
          	Svaha: The Sixth Finger
          	3
          	-
          	3
        

        
          	Along with the Gods: The Last 49 Days
          	-
          	-
          	4
        

        
          	Keys to the Heart
          	-
          	4
          	10
        

        
          	The Spy Gone North
          	-
          	9
          	7
        

        
          	Total
          	8
          	33
          	66
        

      

      

      두 영화 집단에서 모두 ‘Sitting’보다는 Gesture’의 빈도수가 높게 제시되었는데, 특히 <걸캅스(n=19)>, <히트맨(n=9)>과 <극한직업(n=9)> 등 액션적 요소가 강한 영화에서 ‘Gesture’의 빈도수가 다른 영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F등급 영화 집단의 경우, <컬캅스>,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정직한 후보>를 제외한 모든 영화에서 ‘Sitting’과 함께 ‘Table’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고, <미쓰백>, <벌새>, <윤희에게>, <찬실이는 복도 많지>에서는 ‘Sitting’과 ‘Conversation’이 함께 도출되었는데, 실제로 이들 영화에서는 여성 캐릭터가 테이블 앞에 앉거나, 또는 테이블 앞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 이 자주 연출되었다. 반면 비F등급 영화 집단의 경우에는 <공작(Table, Conversation)>과 <기생충>에서만 ‘Table’과 ‘Conversation’이 함께 도출된 반면, <사바하>와 <해치지 않아>에서는 ‘Sitting’만 생성되었다.

    

    

  
    
      Ⅵ.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는 F등급 영화 집단과 비F등급 영화 집단의 여성 캐릭터에 대한 표현 방식을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구글 클라우드 비전 API를 통해 분석된 여성 캐릭터의 얼굴 이미지의 경우, F등급 영화 집단(평균 1,043개)과 비F등급 영화 집단(평균 45개)간에 본질적으로 큰 편차가 존재했다. 레이블 분석 결과(F등급 영화 집단: n=899, 비F등급 영화 집단: n=436)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했다. 이러한 두 집단 간 편차는 각 영화 집단의 서사나 역할을 주도한 캐릭터의 성별에 기인하며, 특히 비F등급 영화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남성 캐릭터에 대한 성 편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여성 캐릭터의 이미지에 대한 감정 분석 결과에 의하면, F등급의 영화 집단의 여성 캐릭터가 비F등급의 영화 집단의 여성 캐릭터에 비해 모든 감정 영역에서 높은 수치를 획득했으며, 전자의 경우에는 여성 캐릭터의 능동적인 감정 표현, 후자에서는 수동적인 감정이 우세했다. F등급 영화 집단의 능동적 감정의 다양성은 레이블 분석에서도 재입증되었다. 상술한 결과는 여성 캐릭터는 수동적 감정을 더 많이 표현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선행 연구[22]결과를 반증해준다. 본 연구의 이미지 분석에서 한 가지 주지해야 할 사실은 네 가지의 감정 영역 이외에 중립으로 분석된 결과가 있다는 것이다<표 5>. 연구팀이 중립적 감정이 도출된 이미지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 무표정이 지배적이었으나, 몇몇 이미지에서는 감정 인식에 대한 오류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케이트 크로퍼드(K. Crawford)[53]가 지적한 인공지능에 내재된 인간 감정 인식의 결함과 한계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물에 대한 레이블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F등급 영화 집단에서 여성 캐릭터의 역할로 인해 육아, 살림, 음식 만들기, 가구,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다수의 레이블이 제시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회적 지위를 비롯한 여성에 대한 성 고정 관념에서 벗어난 다양한 레이블(e.g. 경찰 제복, 안경, 자동차 등)도 도출되었는데, 이는 영화의 서사 및 소재, 여성 캐릭터의 역할 및 비중이 레이블에 직접적으로 투영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걸캅스>,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윤희에게>의 연출을 맡은 남성 감독들은 영화 다양성 증진 및 여성 서사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여성 캐릭터 묘사에 대한 편향성이나 성 고정 관념으로부터 충분한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남성 영화인이 성 평등, 여성 연대 및 여성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비F등급 영화 집단의 경우, 물론 영화의 서사적 특성에 기인하겠지만, 신체 부위와 관련된 레이블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F등급 영화에서는 생성되지 않았던 성적 노출을 연상시키는 신체 부위 레이블(e.g. <남산의 부장들>)등 성 고정 관념에 대한 궤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두 영화 집단 간 의상 관련 레이블을 비교한 결과, 전형적인 여성 캐릭터 묘사의 편향성이 내재한 레이블(e.g. Formal wear, Suit)의 비율이 높은 비F등급 영화 집단과는 달리, F등급 영화 집단의 영화에서는 좀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의상(e.g. T-shirt)으로 여성 캐릭터가 연출되었다

      양성 평등 정책의 관점에서, 영화를 통해 표출되는 성 고정관념이나 영화 제작 과정에서의 성 불평등은 향후 국내외 영화계에서 풀어야 할 핵심적 과제이다. 2017년 ‘미투 운동’ 과 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증가와 함께 <82년생 김지영>, <걸캅스> 등 여성 서사 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결론적으로 영화 산업에서 여성 서사의 확장 및 성 고정 관념의 재정립에 대한 요구는 성 불평등 해소에 대한 당위성을 넘어, 시대의 변화를 담아 영화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창의적 인재 발굴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정책의 수립 및 전략의 필요성과 맞닿아 있다[8].

      미디어 속 젠더를 연구하는 미국의 ‘지나 데이비스 미디어 젠더 연구소(Geena Davis Institute on Gender in Media)’는 영화 다양성을 보장하고, 성 차별적 미디어를 바로잡기 위해, 영화와 드라마에서 남녀 배우의 출연 시간과 대사 분량, 역할과 대화의 중요도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있다[54]. 2017년에 영진위가 처음으로 성 인지적 관점에서 통계를 발표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 수립 및 실천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영화 산업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여성 영화인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해서는 연구 및 교육기관을 비롯, 정책, 심리, 영화 및 미디어, 여성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여성 영화인 및 여성 서사 영화에 대한 데이터 구축 및 성 평등 지표 개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지속적 연구 필요성이 제기된다.

      머신러닝 기반의 예술과 공학이 융합된 정량적 분석 방법을 기반으로 한 본 연구는 비록 한국 영화를 대상으로 분석이 진행되었다는 한계가 있으나, F등급 영화의 의미와 특성에 대해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주며, 여성 서사 중심의 다양한 영상 콘텐츠나 영화 제작 및 이에 대한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심화 연구에서는 연구 범위에 해외 여성 서사 영화도 포함되고, 국내 영화와 해외 영화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형 평가 기준의 제안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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